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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노기술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

우리나라가 나노기술(NT) 분야의 국제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해 나노과학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주도적인 

활동에 나선다.

과학기술부는 3월26일부터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89차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과학기술정책위

원회 총회에서 신설되는 <나노기술작업반>의 나노 인프라와 기술혁신 및 상업화 부문에 주도적인 참여 의사

를 밝힐 계획이다.

나노기술작업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,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, 스위스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

노기술의 영향 평가, 인프라, 기술혁신과 상업화, 나노기술 관련 정책현안 등에 관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.

과기부는 총회에 최광연 미주기술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을 파견해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

라 입장을 제시하고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동향을 파악해 국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.

특히, 2007년 회의에서는 분자 수준의 인간 유전자 검사에 대한 국제지침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

고 있다.

생명공학 분야에서 인간 유전자 검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각국의 규칙과 절차가 달라 통일된 국제지침

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.

3월 총회에서는 2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생명공학 작업반 총회에서 마련된 <분자수준의 유전자 

검사 품질인증에 대한 지침>이 국제지침으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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